
바이오센서, 10대 핵심기술 육성
지경부, IT 핵심소재 및 전력 반도체도 … 5년간 1조2400억원 투입

정부는 차세대 스마트기기 등 정보기술(IT)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5년간 총 1조24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

지 매출 49조8000억원, 수출 197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.

지식경제부는 4월4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제8차 IT정책자문단회의를 열어 <IT 10대 핵심기술>을 논의했으

며, 지식경제R&D전략기획단은 IT산업 발전을 통해 사회·경제 분야를 스마트화하는 <스마토피아 구현>을 비

전으로 설정하고 주력 IT산업 경쟁력 확대, 소프트웨어(SW)소재산업 경쟁력 강화, 미래 신산업 육성 등 3대

정책목표를 제시했다.

또 3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스마트기기 핵심기술 확보로 생태계를 선점하고 IT 핵심소재의

국산화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SW·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5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

다.

5대 전략에는 IT와 타산업의 융합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무선 통신·방송 네트워크 융합화 및 고도화를 추

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.

R&D전략기획단은 목표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할 10대 IT핵심기술로 ▲차세대 디바이스 핵심기술 ▲IT 핵심

소재 ▲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 ▲하이브리드 스토리지 ▲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▲테라헤르츠 및 양자 정보통

신 ▲무인화 플랫폼 ▲바이오센서 ▲라이프케어 로봇 ▲전력 반도체 등을 선정했다.

기획단은 10대 분야에 대해 5년간 1조2400억원(정부 6200억원)을 투자해 2020년 매출 49조8000억원, 수출

197억달러를 달성토록 할 방침이다. 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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